
: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박종선

신년사

전국의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종선 회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속

되는 와중에도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희망찬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숱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

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대폭 강화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안전 선진국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와 공감대도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됐습니다.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법안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시행

된 것입니다.

반면 아쉬움도 컸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난해 대형 화재참사와 각종 안전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까닭입니다.

가정과 직장에 

만복(萬福)이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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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보건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 흰 소띠의 해를 맞이해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올해 대내외 각종 악재로 

인해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악화

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분위기와 인식이 느슨해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비대면의 일상화가 가져올 새로운 위험요인도 예상됩니다. 최근 늘어난 물류량으로  

이슈화된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가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슈가 국회 주도 하에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기존과는 차별화되

는 안전관리 역량이 요구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 어떤 

외풍(外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전문화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산업안전협회부터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우리 협회는 4차 산업혁

명시대 및 감염병의 장기화 사태에 대비해 안전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이끌겠습니다. 

또한 일터의 변화상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연구·분석해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으

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신 안전기술 및 기법 등의 개발·보급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전문가 육성 및 안전관계자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교육과 훈련의 내실 강화에도 적극 주

력하겠습니다.

안전보건人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일은 초인적인 끈기와 인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페이스메이

커(Pace-maker)가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과 직장에 만복(萬福)이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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